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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22일부터 시행 -

□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

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

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 2 -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

(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

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

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

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행정안전부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한다.

○ 지자체, 경찰 및 전국 자전거 판매점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자전거 제조·수입 업체, 온라인 쇼핑몰, 자전거 시민단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 이와 관련 21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홍보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자전거안전 홍보

대사 김세환(71세, 가수), 조호성(45세, 사이클감독) 등이 참여해 시민

들에게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전기자전거 체험행사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들이 전기자전거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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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9월 23일

이후에는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